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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와 학업열
의가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 1개 대학 간호대
학생 192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월 23일에서 26일까지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22.0 
program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S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
으로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은 제 특성에서 성별, 학년, 대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학점평균
평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극복력과 학업열의는 정상관관계, 스트레스와는 역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모형분석에서는 학업열의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 중 나쁨, 여성, 
3학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0%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극
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기수업시간에서부터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이 권장되는 지지적인 분위기 조
성과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학업열의 향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업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PBL 등 교수법 활용을 통하여 극복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간호대학생∣스트레스∣학업열의∣극복력∣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resilience. 
Methods: The subjects were 192 nursing students from a college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3 to 26, 2019 and analyzed using SPSS 22.0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Resilie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grade, personal relation, motive for application, 
major satisfaction, grade point in general characteristics. Academic engagement and resilience showed 
apparent positive correlation (r=.37, p<.001), stress and resilience showed weak negative correlation 
(r=-.23, p=.001).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affecting factor was the academic 
engagement (β=.24), poor of subjective health status (β=-.21), female (β=-.19), junior of grade (β=.13). 
These variables explained 33.0% of the total variance in resilience. Conclusion: To strengthe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learning atmosphere creation through intrinsic motivation in the regular class. Also, 
a variable academic engagement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be able to positive thinking about 
academic study and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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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결정 및 정체성 확립 등 여

러 가지 발달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1]. 이러한 수행과
정에서 환경적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변
화에 대한 적응 및 진로선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
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통계자료에 따르
면, 대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10명 중 5명 이상
(54%)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스트레스(Stress)는 스트레스원(내ㆍ외적 자극)에 대
응하는 개인의 신체적ㆍ정서적 행동 반응으로 나타나
는 긴장 상태이다[4]. 누적된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에 
불만족과 부적응을 야기하거나[5], 신체적ㆍ심리적 증
상 및 정신장애로 이어져 우울, 상실, 자살의 위험요인
이 된다[6].

특히, 대학생 중에서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육과정 
및 단 시간에 습득해야 하는 많은 학습량과 의료인이 
아닌 신분에서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7].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간호대학생은 
대상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게 되고[8], 두통, 위경련, 어깨통증, 우
울, 분노, 무력감 등 다양한 신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이 증가하게 된다[9].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아지며,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

이러한 스트레스의 노출을 감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생에게 극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요구되고 있다[11-13]. 극복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어
려움을 극복하거나 적극적인 삶을 위해 스트레스에 대
한 부정적인 효과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하는 정서적 
활기 또는 긍정적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14]. 

극복력이 높은 대학생은 효과적인 대처기전을 사용
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자아존중감 및 셀프리더십 정도
가 높고, 우울 및 부정적인 감정이 낮았다[15]. 또한, 극
복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12],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따라서 극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16], 
간호대학생이 향후 역량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
으로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학생의 과업과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동기적 마음 상태로, 활기(vigor), 헌신(dedication), 
몰입(absorption)으로 구성된다[17].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소진을 피하려는 노력
을 많이 하고[19],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며, 스스
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격려한다[20]. 또한, 학
업열의의 활기가 높은 학생은 내재적 동기가 높고, 어
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따라서 학업열의와 극복력은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학업열
의를 증진하고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성을 지닌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하
는 건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에는 
극복력과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
구[13],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1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
행능력에서 극복력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11] 등이 
수행되었다. 국외 선행연구들에는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구[21], 중국의 
PBL 극복력 강화에 관한 연구[22]와 극복력과 스트레
스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23] 등이 수행
되었다. 

이상에서 학업 및 임상실습을 병행해야하는 간호대
학생에게 극복력과 학업열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
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변수는 상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정도
와 극복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
는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학업
열의와 극복력과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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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

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
고, 스트레스와 학업열의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극
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

의 및 극복력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와 학업열의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업열의 정도 
및 극복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와 학업열의의 차이 및 극복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
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

복력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와 학업열
의가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소재 1개 G대학교의 3년제 

전문학사과정의 2, 3학년 간호대학생이었으며, 표본크
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했을 때,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5, 요인의 수 10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72명이었다. 설문지는 탈락자를 고려
하여 200부를 배부하였고, 미기입항목 등이 있는 8부

를 제외한 최종 19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개 문항, 극복력 측정도구 25개 
문항, 스트레스 측정도구 59개 문항, 학업열의 측정도
구 17개 문항으로 총 10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3.1 극복력 
Wagnild와 Young (1993)[24]가 개발한 Resilience 

Scale를 송양숙(2004)[25]가 번역-역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개인의 유능
성 17개 문항과 자신과 삶의 수용 8개 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
도로 ‘동의 않는다’ 1점부터 ‘동의한다’ 7점까지 배점된
다. 총 범위 점수는 최저 25점, 최고 175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Wagnild와 
Young (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3.2 스트레스 
유지수 등(2008)[7] 등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스

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9개 문항으로 대학차원 스트레스 39개 
문항과 임상차원 스트레스 20개 문항으로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스트레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많이 
경험한다’ 4점까지 배점된다. 총 범위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2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유지수 등(2008)의 연구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94, 임상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대학차원 스
트레스 Cronbach’s α= .96, 임상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96이었다.

3.3 학업열의 
Schaufeli와 Bakker (2003)[17]가 개발한 학업열의 

척도(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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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Version : UWES-S)를 이현아(2011)[18]가 
번역-역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활기 6개 문항, 헌신 5개 문항, 몰두 6개 문항
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많
이 경험한다’ 7점까지 배점된다. 총 범위 점수는 최저 
17점, 최고 11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 정
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Schaufeli와 Bakker (2003)의 
연구에서 활기 Cronbach’s α= .83, 헌신 활기 
Cronbach’s α= .92, 몰두 Cronbach’s α=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활기 Cronbach’s α= .81, 헌신 활기 
Cronbach’s α= .85, 몰두 Cronbach’s α= .8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GHCIRB-2019-002)을 받은 후 G시 소재 1개 G대학
교의 간호학과장과 대면하여 연구필요성과 목적 등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의 협조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및 연구대상자 수, 참여일정 
및 연구방법, 연구 참여 시 이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모
집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1실에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연구 참여기간, 연구 참여 중 중도탈락, 개인정보와 비
밀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월 23일
부터 26일까지이었으며, 배부된 설문지에 직접 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종료보고서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 
간 보관하고, 이후에 문서는 분쇄기로 안전하게 폐기하
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로 산출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

스의 차이와 학업열의 차이 및 극복력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é test로 산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호대
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변량 분석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다중 회귀분
석으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 
간호대학생의 연령은 24세 이하가 89.1%(171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76.0%(146명)로 가장 많
았다. 학년은 2학년이 51.6%(99명), 3학년이 48.4% 
(93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는 좋음이 54.7% 
(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 41.7% 
(80명), 나쁨이 3.6%(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동
기는 주위 권유가 32.3%(6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취업률이 31.8%(61명), 적성 및 흥미가 24.0%(46
명), 전문직이 7.3%(14명), 고교성적이 4.7%(9명)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51.6%(9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족이 35.4%(68명), 불만
족이 13.0%(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
는 보통이 45.3%(87명)로 가장 많았고, 학점평균평점
은 3.0~3.49가 42.7%(8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3.0이하가 34.4%(66명), 3.5이상이 22.9%(44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2.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업열의 정도 
및 극복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 1.58±0.69 
(척도범위: 0-4점)로 낮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위영역인 ‘대학차원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 1.65±0.71, 
‘임상차원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 1.45±0.82로 대
학차원 스트레스가 임상차원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
났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정도는 평균평점 3.42±1.04 
(척도범위: 1-7점)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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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역인 ‘헌신’ 정도는 평균평점 3.67±1.14, ‘몰두’ 정
도는 평균평점 3.34±1.12, ‘활기’ 정도는 평균평점 
3.30±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정도는 평균평점 4.73±0.79
(척도범위: 1-7점)로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인 ‘개인의 유능성’ 정도는 평균평점 4.77±0.83, ‘삶의 
수용’ 정도는 평균평점 4.74±0.76으로 개인의 유능성
이 삶의 수용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업열의 정도와 극복력 
정도                                   (N=192)

개념 하위 요소 문항수 Mean±SD Range
(min-max)

Average 
Mean±SD

스트레스 59 93.40±40.97 0-236 1.58±0.69
대학차원 
스트레스 39 64.48±27.84 0-156 1.65±0.71

임상차원 
스트레스 20 28.92±16.43 0-80 1.45±0.82

학업열의 17 58.18±17.61 17-119 3.42±1.04
활기 6 19.78±6.10 6-42 3.30±1.02
헌신 5 18.36±5.69 5-35 3.67±1.14
몰두 6 20.04±6.69 6-42 3.34±1.12

극복력 25 118.58±19.02 25-175 4.73±0.79
개인의 
유능성 17 80.45±13.38 17-119 4.77±0.83

삶의 수용 8 38.13±6.62 8-56 4.74±0.76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차이                               (N=192)

변수 범주 N (%)
Mean±SD

스트레스 학업열의 극복력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연령 ≤24 171 (89.1) 91.77±41.50 1.83
(.078)

57.07±17.35 2.52
(.019)

117.91±19.03 1.42
(.168)≥25 21 (10.9) 106.67±34.34 67.24±17.50 124.00±18.50

22.26±4.87

성별 남자 46 (24.0) 86.15±39.76 1.41
(.164)

59.63±17.17 0.65
(.517)

127.24±14.78 3.65
(<.001)여자 146 (76.0) 95.68±41.21 57.73±17.78 115.85±19.43

학년 2학년 99 (51.6) 99.40±36.55 2.11
(.036)

56.92±20.14 1.04
(.302)

114.09±19.03 3.47
(.001)3학년 93 (48.4) 87.01±44.51 59.53±14.42 123.35±17.91

대인관계 나쁨a 7 (3.6) 129.29±13.11
10.81
(<.001)
a>b>c

50.00±18.81
3.55

(.031)
-

91.71±14.90
13.40
(<.001)
a<b<c

보통b 80 (41.7) 104.96±36.00 55.06±17.36 114.73±19.69

좋음c 105 (54.7) 82.19±42.09 61.10±17.30 123.30±16.57

지원 동기 고교성적a 9 (4.7) 91.56±41.03

1.84
(.122)

54.00±18.50

5.47
(<.001)
b,c<d

122.78±19.00

5.87
(<.001)
b,c<d

주위 권유b 62 (32.3) 86.00±40.62 54.00±16.64 113.40±18.25

취업률c 61 (31.8) 104.52±40.81 54.92±16.83 114.67±19.43

적성 및 흥미d 46 (24.0) 88.41±42.92 67.48±15.95 128.74±15.72

전문직e 14 (7.3) 95.21±29.67 63.07±19.51 122.43±18.43

전공만족도 불만족a 25 (13.0) 100.48±30.65
6.38

(.002)
a,b>c

55.56±19.31
12.74
(<.001)
a<b<c

112.40±18.19
9.25

(<.001)
a<b<c

보통b 99 (51.6) 97.82±38.99 53.27±16.59 114.94±19.73

만족c 68 (35.4) 80.66±43.84 66.29±15.57 126.15±15.86

임상실습만족도 불만족a 29 (15.1) 104.66±34.47
2.42

(.092)

53.41±18.25
6.01

(.003)
a<b<c

116.17±19.88
1.16

(.314)보통b 87 (45.3) 95.83±38.89 55.18±16.29 117.15±18.82

만족c 76 (39.6) 86.32±44.90 63.43±17.71 121.13±18.89

학점평균평점 <3.0a 66 (34.4) 97.88±39.44
1.81

(.167)

53.09±14.30
5.52

(.005)
a<c

112.74±19.14
7.34

(.001)
a<b

3.0-3.49b 82 (42.7) 86.93±39.90 59.17±17.51 124.21±17.13

≥3.5c 44 (22.9) 98.73±44.33 63.98±20.36 116.8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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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와 학업열의의 차이 및 극복력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는 학년(t=2.11, p=.036), 대인관계(F=10.81, p<.001), 
전공만족도 (F=6.38,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에서 대인관계가 나쁠수록 스트
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경우가 만족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
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의 차이
는 연령(t=2.52, p=.019), 대인관계(F=3.55, p=.031) 
지원 동기(F=5.47, p<.001), 전공만족도(F=12.74, 
p<.001), 임상실습만족도(F=6.01, p=.003), 학점평균
평점(F=5.52,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에서 지원동기가 적성 및 흥미인 경우가 
주위권유 및 취업률인 경우보다 학업열의가 더 높게 나
타났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열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성적평점이 3.5이상인 경우
가 3.0미만인 경우보다 학업열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성별(t=3.65, p<0.01), 학년(t=3.47, p=.001), 대인관계
(F=13.40, p<.001), 지원동기(F=5.87, p<.001), 전공만
족도(F=9.25, p<.001), 학점평균평점(F=7.34,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에서 대
인관계가 좋을수록 극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원동
기가 적성 및 흥미인 경우가 주위권유 및 취업률인 경
우보다 극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성적평
점이 3.0-3.49인 경우가 3.0미만인 경우보다 극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4.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극복력의 관계는 
r=-.23(p=.001)로 약한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학
업열의와 극복력의 관계는 r=.37(p<.001)로 뚜렷한 정
적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5.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표 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복력의 관계                                                 (N=192)

개념

스트레스 학업열의 극복력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Total 활기 헌신 몰두 Total 개인의 

유능성 삶의 수용 Total

r (p) r (p) r (p)

스트레스

대학차원 
스트레스 1

임상차원 
스트레스

.69
(<.001) 1

Total .96
(<.001)

.87
(<.001) 1

학업열의

활기 -.06
(.378)

-.01
(.921)

-.05
(.523) 1

헌신 -.03
(.716)

-.05
(.482)

-.04
(.597)

.84
(<.001) 1

몰두 -.05
(.473)

.01
(.951)

-.03
(.644)

.87
(<.001)

.87
(<.001) 1

Total -.05
(.486)

-.02
(.812)

-.04
(.570)

.95
(<.001)

.95
(<.001)

.96
(<.001) 1

극복력

개인의 
유능성

-.22
(.003)

-.19
(.010)

-.22
(.002)

.32
(<.001)

.44
(<.001)

.36
(<.001)

.39
(<.001) 1

삶의 수용 -.20
(.006)

-.19
(.009)

-.21
(.003)

.24
(.001)

.32
(<.001)

.26
(<.001)

.29
(<.001)

.78
(<.001) 1

Total -.22
(.002)

-.20
(.007)

-.23
(.001)

.31
(<.001)

.42
(<.001)

.34
(<.001)

.37
(<.001)

.98
(<.001)

.90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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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오차항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잔차 정규 P-P 도표(probability plot)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를 보였고, 잔차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등분산이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독립성 검토를 위
해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83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
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60~0.91에 걸쳐 있고, 분
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8~1.68에 분포되어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하
였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그림 1]과 같다. 스트레스 및 학업열의와 단변
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학년, 
대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학점평균평점을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투입한 후 제거방법으로 산출된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p<.001), 설명력은 33%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
업열의였고(β=.24, p<.001), 그 다음으로는 주관적 건
강상태 중 나쁨(β=-.21, p=.001), 성별 중 여성(β
=-.19, p=.003), 지원동기 중 적성 및 흥미(β=.20, 
p<.001), 학년 중 3학년(β=.13, p=.041)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4.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92)
변수 B SE* β t p

(Constant) 107.28 5.80 18.49 <.001
여성 -8.25 2.75 -.19 -3.00 .003
3학년 4.87 2.36 .13 2.06 .041
주관적 
건강상태 : 
나쁨

-21.67 6.52 -.21 -.3.33 .001

지원동기 : 
적성과 흥미 8.65 3.42 .20 2.53 .012

학업열의 .26 .07 .24 3.63 <.001

Tolerance=0.60~0.91, VIF†=1.08~1.68, Durbin-watson=1.83, 
R2=.38, Adjusted R2=.33, F=7.59, p＜.001
*SE: Standard error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그림 1.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 및 극
복력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써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
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학업열의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 중 나쁨, 성별 
중 여성, 지원동기 중 적성 및 흥미, 학년 중 3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12]에서 전공만족도, 연령, 스트레스 반
응, 가정의 생활정도, 대인관계정도, 학교성적이 예측요
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대한 통
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구[21]에서 가족과 친구 등
의 지지, 시간 및 권한부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의 극복력은 다양한 변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
타나는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
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극복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열의로 나
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와 극복력의 관련
성을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학생
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26]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열
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한 결과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3]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살펴보았
을 때,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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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학
과 차원에서 학업 동기부여 및 내적강화를 유도하여 학
업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상체계 또는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극복력과 스트레스는 강한 역상
관관계, 학업열의와는 중간 정도의 정상관관계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극복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12][13]와 유사하였
고, 극복력이 높은 학생은 학업열의의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13]에서 볼 때, 
학업열의와 극복력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PBL(Problem-Based Learning)은 학업열의를 증가
시킨다는 연구결과[27]과 PBL은 학생에게 문제해결 권
한을 부여하여 극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22]에
서 볼 때, 학업열의와 극복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PBL 교수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극복력과 학업열의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
는 전공교과목에서의 PBL 교수법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성별, 
학년, 대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학점평균평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대인관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학교
성적, 가정의 생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2]와 건강상태, 간호학과 선택동기, 
대인관계, 성격성향,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3]와 일부 유사하였으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 마다의 특성에 
따라 극복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는 극복력과 간
호전문직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보
고되었다는[28]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극복력 향상이 요구되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학
업열의와 극복력과 관련 있는 변수로 보고된 전공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는 연령, 대

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학점평
균평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
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비
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일반적 
특성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련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이
러한 특성들을 프로그램의 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학
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가정의 
생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12]와 건
강상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연구결과[13]와 유사하였다. 특히, 학년에 따
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취업과 국가고시
를 앞두고 있는 3학년보다 2학년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3년제 전문학사과정의 2학년 교과과정에
서 전공과목과 실습이 편중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
여 학업의 부담감과 낮은 대학생활의 기대감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년별로 스트레스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일개 대학교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것과 극복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외적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간
호대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 따라서 여러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
한 변수들을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가 극
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 간호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년, 대인관계, 지원동
기, 전공만족도, 학점평균평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학업열의,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지원동
기는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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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확인하여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프로그
램의 적용 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일부 지역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
였던 점과 극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외적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거나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기수업시간에서부터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이 
권장되는 지지적인 분위기 조성과 학업에 대한 긍정적
인 생각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학업열의 향
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학업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PBL 등 교수법 활용
을 통하여 극복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학년에서부터 간호대
학생의 학업열의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
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박재원, 서수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 대
구보건대학 논문집, 제26권, 제1호, pp.131-149, 
2006.

[2] 공수자, 이은희,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
울간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
회지, 제11권, 제1호, pp.21-40, 2006.

[3] 통계청, 2018년도 스트레스 정도(학교생활, 13세 이
상 인구).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wns
earch/search.jsp 

[4] H. Selye,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1976.

[5] A. K. Hannish, “Job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5, pp.188-220, 1999.

[6] 한금선, 손정남, 양승희, 김근연, 차선경, 임희수 등, 정
신건강간호학(제5판), 수문사, 2007.

[7] 유지수, 장수정, 최은경, 박지원,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3호, pp.410-419, 2008.

[8] 황성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 효능
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12권, 제2호, pp.205-213, 2006.

[9] 한금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위와 스트
레스 증상과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35권, 
제3호, pp.585-592, 2005.

[10] 박병준, 박선정, 조하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
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관의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
호, pp.220-227, 2016.

[11] 김주연, 김민경, 조진영,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
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 미치는 극복력의 매
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669-678, 2017.

[12] 박주영,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및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1.

[13] 장수현, 이미영,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및 극복력과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
문지, 제9권, 제2호, pp.225-265, 2015.

[14] G. M. Wagnild an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 No.2, pp.165-178, 1993.

[15] M. Steinhardt and C. Dolbier, “Evaluation of a 
resilience intervention to enhance coping 
strategies and protective factors and decrease 
symptomatolog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6, No.4, pp.445-453, 2008.

[16] 한미라,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영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7] W. B. Schaufeli and A. B. Bakker, “UWES–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test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trecht University, Vol.8, 2003.

[18] 이현아, 완벽주의가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도기와 목표과정의 매개효과 및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열의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399

2011.
[19] 안민정, 강아연, 김율아, 김민지, 김예림, 김혜원 등,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
적 지지 연구: 학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
건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13-123, 2017.

[20] H. Van den Berg, D. Manias, and S. Burger, 
“The influence of job-related factors on work 
engagement of staff at the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Acta Academica, Vol.40, No.3, 
pp.85-114, 2008.

[21] L. J. Thomas and S. H. Revell,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36, pp.457-462, 2016.

[22] J. Y. Chen, “Problem-based learning: 
developing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Vol.27, 
No.6, pp.230-233, 2011.

[23] G. D. Smith and F. Yang, “Stress,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49, pp.90-95, 2017.

[24] G. M. Wagnild an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for Nursing 
Measurement, Vol.1, No.2, pp.168-178, 1993.

[25] 송양숙, 재가 신체 장애인의 회복력 영향요인, 고신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6] 송윤희,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과제가치, 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학회지, 제15권, 제11호, pp.105-122, 
2015.

[27] 서형은, 이은주, “여성건강간호학 수업에 적용된 
PBL 수업의 효과,”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71-79, 2020.

[28] 이지현, 위옥연, “일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
험하는 무례함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극복력과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20권, 제24호, pp.435-456, 2020.  

저 자 소 개

이 상 민(Sang-Min Lee)   정회원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2016년 8월 ~ 2019년 2월 : 서라

벌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19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

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 간호학 관련 다학제 간 연구

조 호 진(Jin-Ho Cho)   정회원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
  학 간호학과(간호학석박사)
▪2016년 8월 ~ 2017년 9월 : 서라
  벌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18년 4월 ~ 2020년 2월 : 서라
  벌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0년 3월 ~ 현재 : 목포과학대학

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 간호학 관련 다학제 간 연구

임 민 숙(Min-Suk Im)   정회원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2017년 3월 ~ 2019년 2월 : 서라

벌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19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아동시뮬레이션교육


